
 

  



 

  

 

 

1. Weekly Hot ETFs 

1) 북미 지역 ETF 자금 유입 확대 

전주(6/10-6/16) 선진국 주식형 ETF로 13주 최대 규모(363.8억 달러)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북

미 지역 ETF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미국 성장주 ETF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컸는데 

Vanguard Growth ETF와 Invesco QQQ Trust로 각각 340.0억 달러, 327.3억 달러가 유입되었

다. 기대인플레가 하락하면서 6월 이후 나스닥지수는 전고점을 회복했고 성장주 리바운딩에 대한 

기대가 자금 흐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우지수는 5월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SPDR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ETF에서도 4.4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한편, ROE, 순영업

자산, 재무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대형 우량주에 선별 투자하는 Invesco S&P500 Quality ETF로 

9.3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자금 유입강도는 34%를 기록했다. 

2) 금융 ETF 자금 유입강도 강화 

6월 이후 금융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미 국채금리 상승세는 진정되었지만 QE테이퍼

링과 금리 상승 우려로 미국 은행주 ETF로 자금 유입이 큰 폭 확대되었다. SPDR S&P Regional 

Banking ETF와 SPDR S&P Bank ETF로 3월 중순 이후 최대 규모인 7.3억달러, 3.7억 달러가 유

입되며 자금 유입강도는 각각 13.2%, 10.0%를 기록했다. 

 

 그림 1. 글로벌 주식형 지역별 ETF 자금 유입강도  그림 2. 글로벌 주식형 섹터별 ETF 자금 유입강도 

 \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자금유입강도는 총자산 대비 주간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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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와 배당 ETF  

손하연 hayeon_son@miraeasset.com   

 전주(6/10-6/16) 북미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 확대. 성장주 ETF로 자금 유입된 반면 다우지수 추종 ETF에서는 순유출 

 섹터 중에서는 금융 ETF로 자금 유입 지속. 미 국채금리 상승은 진정되었지만 QE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 우려 반영된 것  

 인플레, QE 테이퍼링 불확실성 속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안정적 배당 수익 확보 가능한 배당성장 ETF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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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간(6/10-6/16) 자금 유출입 Top 10 ETF  

순위 ETF명 Net inflows($mn) 유입강도 (%) AUM ($mn) Domicile Asset 

1  Vanguard Growth ETF 3,395  4.6 78,934  US Equity 

2  Invesco QQQ Trust 3,273  2.0 166,557  US Equity 

3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2,901  1.2 249,445  US Equity 

4  iShares Core S&P 500 ETF 2,451  0.9 281,087  US Equity 

5  Vanguard Mid-Cap ETF 2,102  4.3 51,121  US Equity 

6  Vanguard Value ETF 1,946  2.4 83,800  US Equity 

7  Vanguard Small-Cap ETF 1,764  3.8 48,442  US Equity 

8  iShares Core MSCI EAFE ETF 1,314  1.3 97,954  US Equity 

9  iShares iBoxx $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1,021  2.6 40,254  US Bond 

10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957  7.1 14,304  US Bond 
       

1  SPDR S&P 500 ETF Trust -2,385  -0.7 361,373  US Equity 

2  iShares iBoxx $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1,102  -5.3 19,772  US Bond 

3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 -836  -4.1 19,631  US Bond 

4  ProShares UltraPro QQQ -811  -6.8 11,503  KR Equity 

5  iShares NASDAQ Biotechnology ETF -538  -4.9 10,294  US Equity 

6  SPDR S&P Biotech ETF -484  -6.5 6,905  US Equity 

7  SPDR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ETF -443  -1.4 30,134  US Equity 

8  SPDR Bloomberg Barclays High Yield Bond ETF -438  -4.5 9,306  US Bond 

9  SPDR Bloomberg Barclays 0-3 Year Euro Corporate Bond  -406  -16.8 2,002  US Bond 

10  SPDR Portfolio S&P 500 Value ETF -377  -2.9 12,337  US Equity 

 

표 2. 지역별 최근 4주 자금 유출입 

Global Equity 6/10-6/16 6/3-6/9 5/27-6/2 5/20-5/26 Global Bond 6/10-6/16 6/3-6/9 5/27-6/2 5/20-5/26 

Developed 

market 

North America 24,886  -4,806  955  7,735  

Developed 

market 

North America 11,427  8,683  6,341  5,315  

ETF  26,603  8,221  2,231  9,015  ETF  3,269  2,743  2,025  4,396  

Non ETF  -1,717  -13,027  -1,276  -1,280  Non ETF  8,158  5,940  4,316  919  

Western Europe 3,304  2,704  2,270  2,846  Western Europe 1,903  278  2,604  -850  

ETF  2,378  2,852  1,743  3,142  ETF  -335  20  1,141  -255  

Non ETF  926  -148  527  -296  Non ETF  2,238  258  1,463  -595  

Asia Pacific -598  534  1,433  69  Asia Pacific 19  -9  194  29  

ETF  -272  728  1,733  -430  ETF  6  13  17  92  

Non ETF  -326  -194  -300  498  Non ETF  13  -21  177  -62  

Global 11,603  3,525  9,410  6,607  Global 1,191  1,772  1,442  192  

ETF  7,675  4,184  4,291  3,544  ETF  513  752  590  441  

Non ETF  3,929  -659  5,119  3,063  Non ETF  678  1,021  852  -249  

DM-Total (ETF) 36,384 15,985 9,998 15,272 DM-Total (ETF) 3,454 3,528 3,773 4,674 

Emerging 

market 

GEM -176  1,476  2,155  719  

Emerging 

market 

GEM 104  662  925  1,010  

ETF  927  1,358  1,787  339  ETF  -280  532  0  435  

Non ETF  -1,104  118  368  380  Non ETF  383  130  924  574  

Asia ex-Japan -18  -1,782  -1,344  29  Asia-ex JP 1,502  967  493  573  

ETF  160  -1,801  -2,100  -45  ETF  329  298  193  301  

Non ETF  -178  19  756  73  Non ETF  1,173  669  300  272  

Latin America -23  -233  -140  -93  Latin America -66  68  -105  -140  

ETF  49  -218  -203  -21  ETF  0  0  0  0  

Non ETF  -72  -15  62  -72  Non ETF  -66  68  -105  -140  

EMEA -17  120  -18  -46  EMEA -102  40  -109  -34  

ETF  -22  100  17  -19  ETF  9  12  8  4  

Non ETF  5  21  -35  -28  Non ETF  -112  28  -117  -38  

EM-Total (ETF) 1,115 -561 -499 255 EM-Total (ETF) 58 843 201 740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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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Pick: 배당성장 ETF  

미국 채권시장에 반영된 인플레 기대심리가 3개월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6월 나스닥지수는 전고점

을 회복했다. 그러나 경제 정상화, 재고 재축적 압력 등으로 인플레 하향 안정화는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연준은 온건한 QE 테이퍼링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와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 QE 테

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인플레, 금리 상승 불확실성 속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

는 만큼 안정적 배당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배당 ETF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당 ETF는 투자 기업 선별 기준에 따라 고배당과 배당성장 컨셉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 고배당 

ETF인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VYM)는 배당이 높은 기업(리츠 제외)을 시가총액 가

중 방식으로 편입한다. 한편, 배당성장 컨셉으로 분류할 수 있는 ETF로는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DGRO)가 있다. VIG는 10년 이상 연배당이 증가한 미국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한다. SCHD는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 중 부채 대비 현금흐름, ROE, 배당수

익률, 배당성장률로 스크리닝하여 지속 배당이 가능한 퀄리티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며, DGRO는 

배당금을 5년 이상 증액하고 배당성향은 75% 미만인 기업들에 투자한다. 

장기간 배당을 확대해 왔다는 것은 양호한 기업 펀더멘틸이 전제되는 만큼 배당성장 ETF에 주목

한다. VIG, SCHD, DGRO ETF 모두 미국 투자 비중이 95%로 높고 업종별 투자 비중이 한 방향

으로 쏠려 있지 않으며 향후 배당 성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의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률 방어 효과가 기대된다. VIG, SCHD, DGRO로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

다.  

 

그림 3. 금리 상승에도 주요 배당 ETF는 S&P500지수 아웃퍼폼  그림 4. 주요 배당 ETF 누적 자금 유출입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VYM*은 고배당 ETF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VYM*은 고배당ETF 

 

표 3. 주요 배당 ETF 

티커 ETF명 
AUM 

(USD mn) 

수익률 % 구성종목 

 

20일 거래량 

(주, 1000) 

20일 거래대금 

(USD mn) 

        설정일 

 

수수료 

% 1W 1M 3M 1Y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58,844  -1.3 -1.2 5.9 29.7 247  1,093  169.0 2006-04-27 0.06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37,144  -2.9 -2.6 4.2 30.7 416  1,322  140.5 2006-11-16 0.06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25,752  -2.0 -1.8 4.4 43.3 124  1,698  129.9 2011-10-20 0.06 

DGRO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18,862  -1.3 -1.6 4.3 31.6 390  1,530  77.2 2014-06-12 0.08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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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 ETF 모두 IT 편입 비중은 19%로 유사하나 이외 업종별 비중은 상이하다. VIG는 금융

(12%) 비중이 낮고 경기소비재(1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 비중이 낮아 연초 이후 미 국

채금리 상승 시기 다른 ETF 대비 성과가 부진했다(그림 3). 포트폴리오에 금융주를 편입한 투자자

의 경우 VIG ETF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주 비중이 적은 투자자는 하반기 금리 상승이 예상

되는 만큼 금융(2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CHD ETF의 투자 적합도가 높아 보인다. 

 

표 4. 배당성장 ETF: 상위 구성종목 비교  

ETF/상위 구성종목 

 

티커 

 

편입비중 

% 

시가총액 

(USD bn) 

EPS Growth 

(FY1) 

EPS Growth 

 (FY2) 

12MF PE 

(X) 

수익률 

1M 

최근 12개월 

배당수익률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 US 31.4*       

Microsoft Corp MSFT US 4.0 1,978  35.2 7.7 31.4 7.1 0.8 

JPMorgan Chase & Co JPM US 3.8 455  47.1 -8.7 12.0 -7.5 2.4 

Johnson & Johnson JNJ US 3.7 431  18.5 9.6 16.5 -4.2 2.5 

Walmart Inc WMT US 3.4 382  8.0 5.8 22.5 -3.8 1.6 

Visa Inc V US 3.3 517  11.6 25.8 35.1 3.3 0.5 

UnitedHealth Group Inc UNH US 3.3 376  9.9 15.0 20.0 -3.3 1.3 

Home Depot Inc/The HD US 3.0 327  18.1 4.9 21.3 -2.6 2.0 

Procter & Gamble Co/The PG US 2.8 326  10.0 5.7 22.4 -3.6 2.4 

Comcast Corp CMCSA US 2.2 263  12.1 24.8 17.5 4.0 1.6 

Coca-Cola Co/The KO US 2.0 234  11.6 8.3 24.0 -0.5 3.1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 US 40.7*       

Merck & Co Inc MRK US 4.2 193  5.4 11.0 11.6 0.9 3.4 

PepsiCo Inc PEP US 4.1 203  10.2 8.2 23.2 -0.2 2.8 

Amgen Inc AMGN US 4.1 138  -1.9 8.6 14.1 -4.4 2.8 

Broadcom Inc AVGO US 4.1 191  24.0 8.6 16.0 2.9 3.0 

Home Depot Inc/The HD US 4.1 332  18.1 4.9 21.6 -1.0 2.0 

Texas Instruments Inc TXN US 4.1 173  24.7 5.7 23.9 1.1 2.1 

Pfizer Inc PFE US 4.0 222  70.5 -8.8 10.9 -0.9 3.9 

BlackRock Inc BLK US 4.0 133  10.5 15.1 21.6 0.5 1.8 

Verizon Communications Inc VZ US 4.0 233  4.0 1.7 11.0 -0.9 4.4 

Cisco Systems Inc/Delaware CSCO US 4.0 224  -0.2 6.0 15.8 1.6 2.7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DGRO US 26.5*       

Microsoft Corp MSFT US 3.2 1,978  35.2 7.7 31.4 7.1 0.8 

Apple Inc AAPL US 3.1 2,208  57.7 2.7 25.1 5.5 0.6 

Johnson & Johnson JNJ US 2.8 431  18.5 9.6 16.5 -4.2 2.5 

Verizon Communications Inc VZ US E 2.8 233  4.0 1.7 11.0 -0.9 4.4 

Pfizer Inc PFE US 2.8 221  70.5 -8.8 10.9 -1.3 3.9 

Procter & Gamble Co/The PG US 2.7 326  10.0 5.7 22.4 -3.6 2.4 

JPMorgan Chase & Co JPM US 2.6 455  47.1 -8.7 12.0 -7.5 2.4 

Home Depot Inc/The HD US 2.3 327  18.1 4.9 21.3 -2.6 2.0 

Merck & Co Inc MRK US 2.2 194  5.4 11.0 11.7 1.7 3.3 

Cisco Systems Inc/Delaware CSCO US 2.0 224  -0.2 6.0 15.8 1.4 2.7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는 상위 10개 종목 합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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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당성장 ETF: 업종별 비중  그림 6. 배당성장 ETF: 성장률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 괄호안 수치는 최근 12개월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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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R-T세포 치료제 시대 개막 

김승민 sm.kim.a@miraeasset.com     

Fosun Kite의 CAR-T 치료제 

중국 NMPA 허가 획득 

 중국 복성제약(Fosun, 2696 HK)과 미국 길리어드(Gilead, GILD US) 자회사 Kite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Fosun Kite의 CD19 타겟 CAR-T 치료제 ‘axi-cel’, NMPA의 

허가를 획득. 적응증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중국에 출시된 최초의 CAR-T 치료제이며 2017년 미국 시장에 두번째로(첫번재는 

노바티스 Kymriah)출시된 CAR-T 세포치료제(미국 브랜드 Yescarta) 

 Fosun Kite는 20년 2월 중국 가교 임상 시험 후 NMPA 허가 신청, 이번에 허가 획득 

CAR-T 치료제?  1)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 T 세포 추출, 2) 암세포의 타겟 항원(CD19 등)을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도록 재조합된 T세포(CAR-T)를 만들어 

3) CAR-T 세포를 증식 시킨 후, 4) 환자에게 투여.  

 CAR-T 치료제의 반응률(유효성)은 90%에 달하며 완전관해율도 50~80%에 달함 

 전세계 출시된 CAR-T 치료제는 노바티스 Kymriah(2017), 길리어드 Yescarta(2017), 

길리어드 Tecartus(2020), BMS Breyanzi(2021), BMS Abecma(2021) 5가지  

 작년 글로벌 CAR-T 치료제 매출액은 전체 10.8억달러 수준 

중국 CAR-T 치료제 시대 개막 

Global X China Bio ETF 추천 

 

 중국에서 상당히 다양한 CAR-T 치료제 임상 시험 중(표1) 

 Axi-cel 외에 JW Therapeutics(2126 HK)의 CD19 타겟 relma-cel이 NMPA 허가 

검토 중이고, Legend(LEGN US)의 BCMA타겟 cilta-cel 올해 하반기 NMPA 허가 

신청 예정. cilta-cel 파트너 존슨앤존슨(JNJ US)은 미국 FDA 허가 신청 완료(PDUFA 

11/29). 그 외 주요 기업으로 이노벤트(1801 HK), CARsgen(IPO 예정) 등  

 CAR-T치료제의 상업화 이후 가격, 생산 등의 허들 존재하나 중국의 높은 암 발병률/ 

사망률 고려할 때 상업적 성공 가능성 존재.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으로 중국 바이오텍 센티멘트 개선.  

Global X China Biotech ETF(2820 HK/9820 HK) 투자 추천  

Global X China Biotech ETF(2820/9820 HK) 주가 추이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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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Key data 

 

 

 

현재주가 (06/22/21, CNY) 450.23 

 

시가총액 (십억CNY)  1,048.8  

거래소 Shenzhen 시가총액 (조원) 183.84 

EPS 성장률 (21F,%) 51.4 유통주식수 (백만주) 860.2 

P/E (21F,x) 119.2 52주 최저가 (CNY) 163.52 

MKT P/E (21F,x) 15.8 52주 최고가 (CNY) 457.84 

배당수익률 (%) 0.1   

    

 

Share performanc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9.9 43.5 172.9 

상대주가 13.7 23.0 94.8 
 

결산기 (월) 12/18 12/19 12/20 12/21F 12/22F 12/23F 

매출액 (백만CNY)  29,611   45,788   50,319   91,582   133,550   177,662  

영업이익 (백만CNY) 4,110  5,722  6,289  10,701  15,431  19,679  

영업이익률 (%) 13.9  12.5  12.5  11.7  11.6  11.1  

순이익 (백만CNY) 3,387  4,560  5,583  8,624  12,243  15,493  

EPS (CNY) 1.64  2.09  2.49  3.78  5.26  6.52  

ROE (%) 11.0  11.8  10.0  11.5  14.0  15.0  

P/E (배) 44.8  50.8  140.8  119.2  85.6  69.0  

P/B (배) 4.3  5.5  11.4  12.8  11.1  9.5  

자료: CAT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글로벌 배터리  2021.6.232021.6.232021.6.232021.6.23

매수 
(신규) 

목표가: CNY 570.00 

상승여력: 27.5% 

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300750 CH) 
상승 모멘텀은 아직 충분하다 

박용대 yongdai.park@miraeasset.com     

투자의견 목표가 CNY 570, 투자의견 매수 

� DCF 벨류에이션 기반 목표주가 선정. 현 주가 대비 27.5% 상승 여력 

� 21/22년 P/E 120x/86x에 거래 중. 한국 배터리 3사 평균 P/E 39x/27x 대비 고평가 

� 당연한 프리미엄. 1) 순수 배터리 업체, 2) 전기차 생태계 구축(배터리 소재, 장비,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차 등), 3) 높은 수익성, 4) 공격적 증설, 5) 중국 내 굳건한 입지 등 

� 주가 상승 촉매제로는 1) 빠르게 높아지는 전기차 침투율, 2) 글로벌(중국 제외) 배터리

M/S 확대, 3) 신기술 개발, 4) 애플카용 배터리 공급 여부 등이 있음 

투자포인트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 글로벌(중국 제외) 배터리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급부상 중 

- 빠르게 확대 중인 M/S. 19년 0.4%, 20년 6.5%, 1Q21 9.9%(vs. 1Q20 5.5%) 

- 향후 M/S도 높아질 전망. 1) 중국산 테슬라 차량(모델3, 모델Y(검토 중))의 유럽 수출

확대, 2) 독일 공장 가동 개시(현지 완성차업체, 테슬라(베를린 기가팩토리)와의 협력)  

�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 1) 소수 OEM에 의존하지 않아 매출 구조가 안정적, 2) 향후

M/S 확대가 기대되는 OEM(테슬라, 니오, 리오토, 샤오펑 등)을 고객으로 확보  

� 중국 배터리 시장 내 독점적 지위(M/S 50%) 지속 가능. 원가 경쟁력, 기술력과 품질,

대량 생산능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 수혜를 받을 전망  

- 중국 전기차 침투율 20년 6% → 25/30년 20%/40% 전망. 지난 5월에 10% 도달 

�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1) 높은 Capex 효율, 2) 낮은 인건비, 3) 규모의 경제와 공급망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 4) 높은 가동률 등으로 가능  

Risks � 1) 배터리 품질 이슈, 2) 독일 공장 가동 시기 연기, 3) 예상 대비 낮은 전기차 침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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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1,284.3 -2,568.3 철강금속 -643.9 -238.0 

전기전자 -604.7 -3,579.2 운수장비 -604.3 742.6 

운수장비 487.2 195.7 유통업 -355.6 -1,934.0 서비스업 252.0 -4,043.3 기계 -494.0 -25.7 

운수창고업 304.6 585.7 건설업 -271.8 -520.7 전기전자 194.9 -9,248.9 금융업 -326.9 -1,256.6 

금융업 194.0 -2,329.9 철강금속 -184.3 -1,120.3 비금속광물 156.4 -207.2 유통업 -320.2 -1,071.1 

  

KODEX200선물인버스2X -830.2 139.9 대한전선 -379.5 152.2 

아모레퍼시픽 -805.0 -385.7 하이브 -344.4 1,736.2 

삼성전자 -703.9 -250.7 LG전자 -292.0 74.1 

SK아이이테크놀로지 327.9 451.7 롯데케미칼 -495.4 -593.7 셀트리온 427.7 -248.5 POSCO -273.6 -210.9 

SK이노베이션 294.3 -560.8 대한전선 -362.4 15.4 SK아이이테크놀로지 386.3 399.5 삼성전자 -246.9 -8,019.0 

현대글로비스 288.6 851.9 카카오 -320.8 -1,306.4 진원생명과학 382.9 263.8 두산인프라코어 -238.3 -150.8 

삼성SDI 285.9 1,633.7 LG화학 -264.9 -556.1 SKC 291.9 -116.6 현대모비스 -231.7 557.0 

SKC 268.8 185.1 삼성전기 -201.5 -335.9 삼성바이오로직스 282.2 -122.1 금호석유 -207.3 114.4 

현대위아 233.1 682.3 KODEX인버스 -188.5 -12.2 LG화학 278.1 2,252.9 현대차 -182.4 -589.7 

기아 203.8 -273.1 SK바이오사이언스 -176.0 -2,325.2 대웅제약 184.8 -23.4 효성티앤씨 -154.4 162.4 

 

  

   

기계,장비 -75.6 -162.6 운송장비,부품 -190.6 259.8 

디지털컨텐츠 -56.5 -183.7 통신장비 -143.0 45.8 

통신방송 218.2 321.4 통신장비 -25.8 90.0 유통 317.8 -169.7 금속 -104.8 -81.4 

방송서비스 215.6 318.8 섬유,의류 -24.8 -26.6 기타서비스 176.4 -95.8 기계,장비 -75.5 -117.7 

오락,문화 61.6 -15.7 금속 -19.6 -46.2 화학 140.9 -23.7 의료,정밀기기 -67.0 731.3 

  

파라다이스 -51.9 -102.2 에이치엘비 -90.0 160.4 

아프리카TV -42.5 31.2 포스코ICT -56.8 63.9 

카카오게임즈 -37.3 -33.9 메디톡스 -56.3 93.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2.1 130.4 에코프로 -33.3 -31.5 주성엔지니어링 103.8 69.8 GS홈쇼핑 -43.2 -44.6 

씨젠 82.0 136.1 솔브레인 -31.7 -34.7 에코프로비엠 102.4 598.4 실리콘웍스 -41.7 79.3 

동화기업 63.0 23.3 유진테크 -29.9 -15.3 현대바이오 91.6 7.6 KG ETS -40.6 27.9 

주성엔지니어링 46.5 -27.8 더네이쳐홀딩스 -21.8 -24.0 엘앤에프 80.4 -42.7 케이사인 -32.1 40.8 

에코프로비엠 42.3 564.5 영풍정밀 -21.2 -1.2 PI첨단소재 75.3 178.2 케이엠더블유 -29.0 20.9 

NHN한국사이버결제 41.8 98.6 삼강엠앤티 -20.9 -9.0 유바이오로직스 72.5 -5.4 대륙제관 -28.9 5.6 

티케이케미칼 40.1 -1.7 엑세스바이오 -20.8 2.5 제넥신 60.6 -22.6 에스코넥 -28.4 13.2 



     

  ( ) 

  

        

NAVER 17,805.3 KODEX 200 -73,620.9 NAVER 33,659.7 삼성전자 -46,362.6 

SK이노베이션 13,099.3 삼성전자 -27,491.4 셀트리온 32,529.2 아모레퍼시픽 -41,265.4 

KODEX 코스닥 150 11,294.2 아모레퍼시픽 -16,826.6 삼성SDI 27,208.0 롯데케미칼 -29,535.3 

SKC 7,105.1 TIGER 200 -9,967.1 SK아이이테크놀로지 22,902.9 LG화학 -19,602.5 

셀트리온 6,275.7 삼성전기 -6,746.7 현대글로비스 21,108.5 POSCO -10,351.6 

SK 5,491.4 롯데케미칼 -6,344.5 삼성바이오로직스 16,189.4 금호석유 -10,281.2 

SK아이이테크놀로지 4,799.8 SK하이닉스 -6,004.1 SK 10,787.0 삼성전기 -9,799.6 

현대글로비스 4,035.6 SK바이오사이언스 -5,922.3 SK이노베이션 10,700.8 한국조선해양 -7,977.5 

기아 3,622.1 카카오 -5,334.3 SKC 9,682.9 아모레G -7,347.5 

진원생명과학 2,769.5 LG이노텍 -4,832.8 기아 8,832.0 KB금융 -6,723.2 

  

        

KODEX 자동차 6,187.3 대한전선 -35,464.5 NAVER 9,191.6 아모레퍼시픽 -8,987.5 

KODEX 은행 1,644.4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14,550.3 셀트리온 4,052.3 KODE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7,559.3 

KBSTAR 고배당 1,377.5 KBSTAR IT플러스 -14,536.3 엔씨소프트 2,546.6 한국전력 -3,360.2 

TIGER 200 중공업 1,365.8 TIGER TOP10 -13,834.3 S-Oil 2,514.9 아모레G -3,256.6 

TIGER 200 IT 1,012.9 TIGER 2차전지테마 -13,120.4 SK이노베이션 2,506.3 롯데케미칼 -2,057.8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977.4 TIGER KRX2차전지K-뉴딜 -9,725.8 KODEX 단기채권 2,056.3 신세계인터내셔날 -1,622.9 

KBSTAR Fn수소경제테마 931.5 HANARO e커머스 -7,733.9 SK아이이테크놀로지 1,938.4 대한항공 -1,506.4 

KINDEX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700.0 KODEX 2차전지산업 -6,982.6 SK 1,920.3 TIGER200 -1,476.4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584.2 TIGER 소프트웨어 -5,323.8 삼성전자 1,896.6 대우건설 -1,461.3 

KBSTAR Fn5G테크 567.8 TIGER KRX BBIG K-뉴딜 -4,751.0 SKC 1,729.2 신세계 -1,335.3 

 

  ( ) 

  

    

NAVER 95,482.6 131,891.8 아모레퍼시픽 -13,273.0 -80,506.5 

셀트리온 42,776.0 56,625.6 삼성전자 -25,289.5 -68,079.1 

SK아이이테크놀로지 38,634.4 32,793.8 롯데케미칼 -10,484.9 -49,557.8 

SK이노베이션 92,305.7 29,406.3 대한전선 -37,946.5 -36,244.8 

삼성SDI 7,537.6 28,560.5 카카오 -12,378.2 -30,054.4 

SKC 29,192.7 26,889.4 삼성전기 -1,131.5 -20,176.7 

기아 12,353.4 20,567.2 아모레G -1,333.3 -15,083.9 

삼성바이오로직스 28,225.5 18,856.7 한국전력 -4,424.7 -13,845.2 

진원생명과학 38,296.5 11,310.9 대우건설 -10,993.1 -13,350.4 

LG유플러스 6,399.9 9,560.5 금호석유 -20,732.6 -12,748.2 

 

 

 

 

 

 

 



      

 

 

  (  

  

        

동화기업 4,421.9 에스엠코어 -2,094.5 셀트리온헬스케어 10,342.6 서울옥션 -2,829.5 

메디톡스 4,004.8 삼강엠앤티 -2,088.3 메디톡스 7,330.7 에스엠 -2,366.9 

CJ ENM 3,706.6 네이처셀 -1,988.3 CJ ENM 5,646.5 에코프로 -2,341.2 

씨젠 3,461.6 자이언트스텝 -1,969.4 엘앤에프 3,180.6 솔브레인 -1,800.9 

엔비티 2,817.1 이엔드디 -1,652.5 에코프로비엠 2,928.1 모두투어 -1,503.7 

이오테크닉스 2,453.0 대륙제관 -1,304.0 NHN한국사이버결제 2,769.8 SK머티리얼즈 -1,446.6 

셀트리온헬스케어 2,430.2 파라다이스 -1,299.4 티케이케미칼 2,186.1 유진테크 -1,275.3 

셀트리온제약 2,089.7 KG ETS -1,143.9 주성엔지니어링 1,410.3 영풍정밀 -1,260.5 

서린바이오 1,650.0 아난티 -847.5 실리콘웍스 1,339.2 엑세스바이오 -1,042.2 

에코프로비엠 1,549.5 동진쎄미켐 -822.6 파인테크닉스 1,325.2 JYP Ent. -968.9 

 

        

아프리카TV 441.6 하이비젼시스템 -312.9 셀트리온헬스케어 7,822.8 더네이쳐홀딩스 -1,755.9 

비츠로셀 310.0 CJ ENM -184.5 메디톡스 1,828.9 웹젠 -1,464.8 

엔비티 231.2 AP시스템 -168.5 CJ ENM 1,442.8 에스엠 -1,396.7 

주성엔지니어링 157.0 셀트리온헬스케어 -140.4 파크시스템스 1,027.4 유진테크 -1,162.6 

스튜디오드래곤 153.7 이오테크닉스 -117.2 동화기업 772.0 덕산네오룩스 -929.8 

엘앤씨바이오 62.4 심텍 -99.0 씨젠 720.1 골프존 -616.1 

천보 31.6 파인테크닉스 -33.3 포인트모바일 549.6 아이센스 -610.5 

현대이지웰 15.8 SK머티리얼즈 -2.8 레이 528.6 파라다이스 -567.9 

클래시스 13.2 유니테스트 -2.8 비에이치 516.3 동진쎄미켐 -533.1 

동양이엔피 3.9 코메론 -2.7 윈스 501.2 삼강엠앤티 -448.1 

 

  ( ) 

  

      

셀트리온헬스케어 23,810.0 27,088.1 파라다이스 -1,741.1 -5,197.1 

CJ ENM 3,287.1 19,619.4 카카오게임즈 -1,036.8 -3,734.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76.5 8,216.2 유진테크 -992.1 -2,992.7 

씨젠 11,695.0 8,201.4 영풍정밀 -1,411.8 -2,129.1 

동화기업 5,413.1 6,300.5 삼강엠앤티 -1,578.0 -2,098.8 

주성엔지니어링 10,384.4 4,658.0 대륙제관 -2,894.9 -1,714.7 

에코프로비엠 10,242.8 4,233.8 컴투스 -1,537.4 -1,545.0 

티케이케미칼 1,697.9 4,017.5 씨앤씨인터내셔널 -431.7 -1,382.9 

엔비티 455.2 3,833.0 KG ETS -4,061.8 -1,214.7 

비에이치 445.7 3,309.7 원익IPS -882.4 -1,192.0 

 



 

 

  



 

   

  


